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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2025. 03. 20.(목) 11:00 배포 2025. 03. 20.(목) 08:30

‘외국인 관광객’ 타깃...명동에서 약 200억원 상당 위조상품 압수!
- 특허청, 서울 명동에서 위조상품 판매자 8명 입건, 위조상품 3천여점(200억원대) 압수 -
- 단속에 대비해 비밀창고 만들어 놓고 외국인 관광객만 대상으로 영업행위 -
- 교묘한 위조상품 판매기법에 지난해 6월경부터 기획수사를 실시하여 성과 거둬 -

 특허청(청장 김완기) 상표특별사법경찰(이하 ‘상표경찰’)은 서울 명동 관광거리 

일대에서 외국인 관광객만 대상으로 가방, 의류, 지갑 등 위조상품을 판매·

유통한 A씨(남, 53세) 등 8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상표경찰은 서울 명동 관광거리 일대를 집중 단속하여(’25.2.13.∼2.14., 2.24) 

위조상품 판매점 6곳에서 총 3,544점(정품가액 약 200억원 상당)의 위조상품을 

압수 조치했다.

<외국인 관광객만 대상으로 매장 내 비밀창고에서 위조상품 판매행위>

 상표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서울 명동에 가방가게 등을 차려놓고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가방, 의류, 지갑 등 위조상품을 유통·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의자들은 호객꾼(일명 삐끼)을 통해 외국인 관광객을 매장으로 유인했다. 

이어서 매장 내 비밀공간에 있는 위조상품을 SA급, 미러급이라고 소개하며 

위조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 (SA, 미러급) 위조상품 중에서도 품질이 높거나 거울에 비친 듯 똑같게 만든 것을 뜻하는 업계 용어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호객꾼을 고용하여 외국인 관광객만을 대상

으로 했고, 특히 여성 관광객들을 주 대상으로 호객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

됐다. 또한, 이들은 매장 문을 닫아놓고 호객꾼이 손님을 데리고 오면 위조

상품을 판매하고, 다시 매장 문을 닫는 행태로 영업행위를 하며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해왔던 것으로 확인됐다.

 피의자들은 판매영업장을 만들 때부터 판매매장과 별개로, 비밀공간을 

만들어 놓고 위조상품을 판매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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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경찰, 향후 지속적인 기획수사를 통해 위조상품 단속 강화 예정>

 상표경찰은 외국인 관광객들의 쇼핑 필수코스인 명동에서 단속망을 피해 

교묘하게 위조상품을 판매하는 판매수법에 대응하고자 지난해 6월경부터 

기획수사를 추진해 왔다. 

 기획 수사를 통해 위조상품을 판매·유통한 A씨(남, 53세) 등 8명을 상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해외 유명 브랜드의 가방, 의류, 지갑 등 품목에서 

총 3,544점의 위조상품을 압수 조치했다. 정품 추정가는 약 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표경찰은 서울 명동 내 위조상품 근절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단발성 단속에 그치지 않고 기획수사를 더욱 확대하여 위조상품 

유통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엄정한 수사를 해나갈 

방침이다.

 특허청 신상곤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위조상품 판매행위는 타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국가 이미지를 실추시킬 것으로 우려

되는 위조상품 유통의 근절을 위해 현장단속을 더욱 강화하는 한편, 제조 및 

유통 경로 등에 대한 기획수사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붙임 : 위조상품 판매 사업장 현장 사진

담당 부서
산업재산보호협력국 책임자 과  장 김종수 (042-481-5959)

상표특별사법경찰과 담당자 사무관 문한규 (042-481-8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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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가게 매장 내 비밀창고 입구 B가게 매장 내 비밀창고 입구

위조상품(시계류) 위조상품(가방류)

위조상품(잡화류) 위조상품(잡화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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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상품(의류) 위조상품(의류)

위조상품(의류) 위조상품(가방류)

위조상품(가방류) 위조상품(장신구류)


